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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배포 2026. 9. 21.(월)

통일부장관, 
스티븐 비건 前 미국 국무부 부장관 면담

□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1일(목) 오후,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
부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
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□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며,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
진전 노력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.

  o 정 장관은 한반도의 오랜 적대와 대결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은 한반도 
평화체제 뿐임을 설명하며,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이것이 
남·북·미·중 다자간 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. 

  o 또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대북 특별대표로서 북미간 대화 과정에서 
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북미간 대화 재개를 포함하여 우리 
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였다. 

□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개인적으로는 지난 7년간 달라진 정세로 인해 북미
대화에 여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북미대화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
언급하며, 

  o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한국의 안보 문제는 미국에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
안정의 직접 당사자는 한국인 만큼, 북미 관여 진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
중요하고, 이를 위한 한미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.

□ 통일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반도 평화
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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